
푸름이 피어나는 4월이 되면 전국 사찰은 연잎
마다정성을다하는손길로가득찬다. 부처님오신
날 기간 동안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일 오색연등을
준비하는모습은불자들의연례행사다.
하지만옹기종기손마다붉은물을들이던그모

습은하나의추억이되어가고있다. 절의규모가커
지거나 신도수가 늘어 손수 만
들던연등으로는수요를감당하
기 어렵기 때문이다. 대신 보다
전문화되고 오래 사용할 수 있
는 기업에서 만든 연등으로 대
체되고있다.
3월20일찾은경기도곤지암

에 위치한 찬덕연등(대표 김기
찬)에서는4월봉축기간을앞두
고연등을만드느라분주했다. 일하는사람은10명
남짓하지만, 자체생산이 가능한 자동화 기계로 대
량생산이가능하다. 
재단된 원단이 연잎모양으로 탄생되고, 이런 연

잎을 숙달된 직원들이 플라스틱 원통에 일일이 붙
인다.
연등을 품에 안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공양

미를 짓기 위한 농부의 모습이 비친다. 여든 여덟
번손길이간다고해서붙여진미(米). 비록농기계
로경작할수있는땅은늘었지만, 쌀한톨을위해
온여름고생한농부의정성이그대로담긴것처럼,
불을밝히는소켓을제작하는과정과수백개의연

등을 한꺼번에 매다는 과정까지 등을 공양하는 직
원들의모습은장엄그자체다.
아직까지연잎을붙이는과정은자동화가이뤄지

지 않아 하루 한 명당 만드는 연등은 60여개. 일반
사찰에서일일이철사를굽혀틀을만들고, 연잎을
불어가며풀을붙여만드는과정을통해하루만드

는등이한명당5~6개수준이란점을감안하면놀
랄만한양이다.
등제작공정에서찬덕연등이수차례시행착오를

거쳐 3년 만에 개발한 형압기계(특허)와 철사로 만
든 등살의 제작과정을 간단한 사출로 간소화시킨
플라스틱등통은핵심이다. 
원단자체를일반한지뿐만아니라, 비등기상악

화에도 견디고 자외선 등에도 비교적 강한 나일론
등 다양한 소재를 골라 쓸 수 있기 때문에 다품종
소량생산에도 적합하다. 최근 도입된 LED전구 등
이 기존 백열전구에 비해 발열과 전력소모가 1/10
수준으로줄었지만플라스틱과특수소재의원단은

화재위험까지크게낮췄다.
이러한등이개발되기까지는17년동안등개발

에매진한김기찬대표의열정이있었다. 현재찬덕
연등은자체R&D실을갖추고기술을개발하는몇
안 되는 업체 중 하나다. 실용실안과 의장특허 등
관련특허만30여개에달한다. 좋은것이있으면금

방따라하는치열한연등업계
경쟁에서 특허는 일종의 보호
장치다. 
최근에는 노스님과 노보살

들이많은사찰을위해바닥시
공과다양한높이에서등을달
수 있는 전동식 연등자동승강
장치(특허)를 개발했다. 이날
공장탐방에이어찾은남양주

장안정사(주지 지운) 신축불사 현장에서는 승강장
치설치가한창이었다. 찬덕연등측은비구니스님
절과스님들이많지않은사찰등에서인기가높다
고귀띔한다.
무명속에 숨은 불성을 드러내는 지혜에 비유돼

중생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어둠을 밝혀준다는 등
(燈). 부처님오신날을맞아등공양으로불법을예경
하고그가르침을배우고실천하며온세상에진리
의법등(法燈)을밝히는발원이전국곳곳에서이어
지길기대한다.  (031)-794-4055

글=노덕현기자dhavala@buddhapia.com

사진=박재완기자wanihollo@hanmail.net

골조·원단 등 소재 개발이 원가절감‘노하우’

LED 전구등으로 전력 소모·화재 위험 낮춰

정성에기술더해 연등밝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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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기찬 대표
(49·사진)는
연등과 사랑에
빠진 사람이다.
1992년 손으로
만든연등과비
교되지않을정
도로 조잡하기
이를 데 없는

‘비닐등’이전부였던상황에서호기롭
게 출발했지만 30만 여개의 재고를 남
기고위기를맞았었다.
김 대표가 타개책으로 모색한 것은

기술개발을통한상품다양화와직접판
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었다. 이때부터
팔모등, 육각등, 연꽃등, 유등등다양한
색상과 모양을 한 2세대 등, 보관이 용
이한접이식등과LED등과같은3세대
등이만들어졌다. 

김대표는“각사찰에맞게제작해야
하는등의특성상제주도등전국각지를
직접 누빈다”며“많이 달릴 때는 하루
1200Km를 달릴 정도지만 길 가다가도
걸려있는연등을보면누가만들었을까
하면서, 기분이좋아진다”고말했다.
이러한열정에국보급문화재인강진

무위사 대웅전을 비롯해 도선사, 화계
사등찬덕연등의연등이달린곳은수
백 사찰에 달한다. 백제문화축제 등 지
역별연등축제에도찬덕연등에게등설
치를 외주할 정도다. 하지만 최근에는
값싼노동력을통한중국업체들의도전
이거세지고있다.
김대표는“공양의의미를되살려중

국산 비닐등을 지양하고, 품격 있는 등
으로 불교가 대중 속으로 자연스럽게
녹아들어야 한다”며 국산등에 대한 관
심과사랑을당부했다.

“품격있는등으로‘중국산’에경쟁”

찬덕연등김기찬대표

초파일 앞두고 찾아가 본 연등공장

Q지붕개량을해야하는데돈이걱정되십니까?
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
자! 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!!

가장저렴한가격에제일튼튼하고예쁘게단하루만에공사완료!
(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)

A
서서울울··경경기기 :: 0022))445566--88883311
강강원원도도 :: 001199--339966--11111100
충충청청도도 :: 001100--88667744--22335577
경경상상도도 :: 001111--332277--77669977
전전라라도도 :: 001100--22331111--00115577

“새는지붕”때문에고민하십니까?

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

최신한옥기와강판,일반기와강판, 스레트형강판,사찰(대웅전,요사채,산신각),
슬라브, 창고, 공장, 가정집(전문시공)


